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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전면확대 시기에 맞춰 전자카드 새 단장 -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 한 ‘건설올패스(ALL-PASS)’가 12월 1일 출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하나로 전자카드’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
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으며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하나은행, 우체국의 이원화된 카드 디자인을 전면확대를 앞두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합했으며, 특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건실이’를 카드 앞면에 담았다.
  전자카드는 건설현장 출·퇴근 기능 외에도 건설근로자 사용 빈도가 높은 
가맹점(식당, 편의점 등)에서 결제 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건설근로자에 특화 상품으로 출시하였다.
  새로 출시한 ‘건설올패스’ 카드는 기존과 같이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우체국은 ’24년 1월 이후 발급 가능

  다만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교체
발급을 원하면 각 발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건설올패스는 ’24년부터 건설근로자가 필수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자카드로, 출퇴근 사용 외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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